
Copyright ⓒ 1991 by                                                                                    www.chemlocus.co.krCMRI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내부갈등 심화
광주지법, 집행부 탄핵결의 효력 중지 … 강경파는 집행부 재구성 추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원이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탄핵결의에 대한 효력을 중단했으나 탄핵을 주도한 강경파는 집행부의 재구

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6월11일 고광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이 지회를 상대로 한

탄핵(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될 수 있었고,

조합원 상당수도 직장을 잃게 됐을 것”이라며 “조합원의 64%가 단체협약에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회장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탄핵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월26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찬반투표를 통해 80.7%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6월12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 대

의원대회를 열기로 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의원대회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기존 집행부를 위시한 노조는 “탄핵결의 효력 정지로 대

의원대회 개최 이유가 사라졌다”고 맞서 노조 내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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